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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, 4월 생산량 4% 증가
통계청, 석유제품도 12% 늘어 … 고무 플래스틱은 2.4% 감소

화학제품 생산이 3월 3% 감소에서 4월 4% 증가로 전환됐다.

5월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, 4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.9% 늘어 증가세가

10개월째 이어졌다. 특히, 자동차와 반도체, 기계장비가 상승세를 이끌었다.

기계장비 생산이 49.3%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, 자동차(39.0%), 반도체 및 부품(36.7%) 등도 높은 증가율을

보였으나 기타운송장비(-9.0%), 담배(-17.5%), 광업(-14.8%) 등은 줄었다.

전월대비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12.0% 증가한 것을 비롯해 영상음향통신(6.4%), 화학제품(4.0%)이 호조를 보

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(-3.5%), 고무 및 플래스틱(-2.4%), 자동차(-1.1%) 등은 감소했다.

출하량은 전월대비 1.1%, 전년동기대비로는 17.3% 증가했다.

재고는 전월대비 영상음향통신(8.1%) 등이 늘면서 전월대비 1.5% 증가했다. 전년동월대비로는 종이제품

(-34.9%), 의복 및 모피(-28.3%)가 감소했으나, 반도체 및 부품(59.3%), 자동차(17.5%) 등의 증가로 10.9% 증

가했다.

제조업의 재고율지수(재고/출하비율)는 95.1로 전월대비 0.4p 상승했다.

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및 부품,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.2% 증가했으며, 제조업 가

동률지수는 전월대비 0.2%, 전년동월대비 14.1% 증가했다.

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2.2%로 전월대비 0.2%p 하락했다.

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5.9%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5.7% 증가했

다.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전기업(원자로) 및 민간부문의 반도체 및 부품(평면디스플레이 제조장비), 기

계장비(수치제어식 선반) 등에서 발주가 모두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5.6% 증가했다.

건설기성은 건축 토목공사가 부진해 전월대비 7.0%, 전년동월대비 5.4% 감소했다. 건설수주(경상)는 건축공

사는 증가했으나 토목공사에서 기저효과로 감소해 14.6% 감소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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